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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면 사과농가 찾아 적과 작업 지원
영주농협 협업… 농번기 인력난 해소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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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가 20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일원 사과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사과 수확의 시작 단계인 적과 시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농협과 협업해 진행됐으며, 영주·봉화지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적과 작업에 힘을 보탰다.

적과 작업은 사과 품질과 생산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농가의 적기 작업이 중요하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사과 적과 작업은 시기를 놓치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겨 걱정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내 일처럼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조정옥 지사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적기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촌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매년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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